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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차량은 필수적인 이동 수단이 되었지만, 이에 
따라 어린이, 노인이 차량 내에 갇혀 사망하거나 의식을 잃는 사
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여름과 겨울뿐만 
아니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차량을 실외 온도가 
약 35도일 때 1시간 주차했을 경우 내부 온도가 최대 92도까지 
상승하며, 대시보드 온도는 최대 92도, 조수석과 뒷좌석은 62도
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2살 어린이가 차
량에 남겨지면 체온이 39.1도까지 올라가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체온이 3~5배 더 빨리 
상승하므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1].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연구와 안전 시스템이 
개발되었음에도 여전히 여름철과 겨울철에 발생하는 차량 내부 
고립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2년간 미 국가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에는 어린이의 뜨거운 차 안
에서의 사망 건수가 29건, 2024년에는 39건으로 보고되었다. 이
는 평균적으로 매년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30명 이상 차량에 방
치되어 열사병으로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

  차량 내부 고립사고는 노유자의 경우 차량 문을 자력으로 개방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망과 같은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유자의 차량 내부 고립을 방지하여 인
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2. 노유자의 차량 내부 고립사고 사례분석

  2025년 3월 9일 파주시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이
용한 3살 여아가 장시간 차량 내에 홀로 갇힌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통학버스에는 아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슬
리핑 차일드 체크(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차의 시동을 끄지 않아 장치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여아는 약 2시간 동안 차량에 혼자 고립되어 있었는데 신체적 
부상은 없지만, 장시간 혼자 남겨졌던 트라우마로 인해 심리 치
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3].
  또한, 표1은 2018년 7월 17일 발생한 동두천시의 어린이집 9
인승 통학 차량에서 발생한 고립사고로 차량 뒷좌석에서 4세 여
아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이 등원하지 않
았다고 착각하여 방치하게 되었으며, 부모님의 연락으로 차량 내
부를 살피던 중 이미 숨진 아동을 발견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아이가 7시간 동안 무더위 속에 방치되면서 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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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차량은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차량에 고립되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노유자에게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될 수 있다. 미 국가안전위원회의 통계에 따르
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3명의 노유자가 뜨거운 차에 방치되어 사망한 통계가 있고, 차량 온도에 영향을 주는 여름철
이나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노유자가 차량 내에 장시간 고립되면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량 내부 고립사고는 노유자의 경우 차량 문을 자력으로 개방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망과 같은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유자의 차량 내부 고립을 방지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알고리즘을 
제시하여 유용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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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4].
  이러한 차량 갇힘 사고는 어린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
니며, 2019년 5월 3일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할머니가 원래 있
던 병원이 파업에 들어가 다른 병원을 가기 위해 옮기는 과정에
서 병원 차량 내부에 하루 동안 방치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이처럼 차량 내부 고립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5].

[표1] 차량 내부 고립사고 사례
일자 사고 사례

2018.07 4세 여아 9인승 어린이집 버스 7시간 고립 사망

2019.05 치매를 앓던 89세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명단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하루 동안 고립되어 사망

2025.03 2시간 동안 어린이집 차량에 고립 후 트라우마로 인해 
심리상담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표2와 같이 차량을 실외 
온도가 약 35도일 때 1시간 주차했을 경우 내부 온도가 최대 92
도까지 상승하며, 대시보드 온도는 최대 92도, 조수석과 뒷좌석
은 62도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2] 실외 온도 35도일 때 차량 내 위치별 최대 온도(단위 : 섭씨) 
            상황   
   위치  

주차된 차량의 위치별 최대 온도
(1시간 경과)

대시보드(중앙) 92℃
조수석 62℃
뒷좌석 62℃

  이는 차량 내부 고립이 사망 등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
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2년간 미 국가안전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그림 1과 같
이 2021년에는 어린이의 뜨거운 차 안에서의 사망 건수가 23건, 
2022년에는 33건, 2023년에는 29건, 2024년에는 39건으로 보
고되었다. 

[그림1] 뜨거운 차량 내부 어린이 사망 사고 건수

 이는 평균적으로 매년 15세 미만의 어린이 31명이 차량에 방치
되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상기 사례 이외에도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3명의 
어린이가 뜨거운 차에 고립되어 사망한 통계가 있다.
  상기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차량 고립
사고 방지 방안과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3. 노유자의 차량 내부 고립사고 방지 방안 및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노유자의 차량 내부 고립사고 방지 방안
은 그림 2와 같이 차량 내부의 대기전원을 사용하여 정차 후 10
분 후 시스템이 시작되며, 동작 감지기가 켜지게 되고, 고립자를 
동작 감지하면 차량 소유주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한다. 문자가 
전송된 소유주가 확인하여 10분 이내에 대응 조치를 취하면 시스
템이 RESET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차량 문 잠금 해
제, 창문 1~2cm 개방, 차량 경적이 작동되며, 이후 10분 이내에 
RESET이 되지 않는다면 안전센터에 차량 위치를 자동으로 신고
한다.
  한편, 모든 시스템의 RESET 방법은 차량 문 또는 창문 개방, 
시동 on/off, 스마트키 작동, off 버튼 누름이다.

 [그림2] 차량 내부 고립사고 방지 시스템 구성도

  상기에서 제안하는 노유자의 차량 내부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알고리즘을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제시한 차량 내부 고립사고 방지 방안의 알고리즘을 구체적으
로 설명하면, 
[step 1] 차량 정차 후 10분 경과되면 대기전원 상태가 되고, 시

스템에 전원이 켜진다. 
        (n=횟수이고, t=시간이며, T=온도이다.)
[step 2] 시스템의 전원이 켜지면 차량 내 각 좌석 위에 있는 동

작 감지기가 작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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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동작 감지기가 좌석 내 사람을 감지하면 step 4가 진행
되고, 만약 감지되지 않았다면 횟수와 시간을 추가해 
대기전원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림3] 차량 내부 고립사고 방지 알고리즘

[step 4] 감지가 되면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 문자 알림으로 경
고성 메시지가 전송된다. (경고! 차 안에 사람이 있습니
다. 확인해 주세요!) 

[step 5] 경고성 문자가 전송되고 10분 동안 사람으로 인해 시스
템을 RESET 시키는 행동(차량 시동 on/off, 차량 문 
개방, 차량 좌석 위에 RESET 버튼)을 하게 되면 시스
템은 reset 되어 다시 한번 횟수와 시간을 추가하여 
step 1의 상태로 돌아간다. 만약 reset 행동이 행해지
지 않았다면 step 6을 진행한다.

[step 6] 10분 안에 reset 행동이 행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차
량의 모든 문 잠금 해제, 창문 1~2cm 개방 후 차량 경
적을 울려 차량 내 ž 외부에 도움의 신호를 보낸다.

[step 7] 차량 경적을 듣고 10분 동안 차량 내 ž 외부에서 reset 
행동이 선행되면 시스템은 다시 횟수와 시간을 추가하
여 step 1로 돌아간다.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step 
8로 진행된다.

[step 8] 10분 안에 RESE 행동이 취해지지 않으면 시스템은 종
료된다.

[step 9] 종료 후 안전센터에 위치 정보가 자동 신고 접수된다.
   상기와 같이 본 논에서 제시한 차량 내부 고립사고 방지 방안
과 알고리즘을 차량에 적용하면 고립사고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
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현대 사회에서 차량은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
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차량에 고립되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노유자에게 사망과 같은 치명적
인 인명사고가 될 수 있다. 미 국가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3명의 
노유자가 뜨거운 차에 방치되어 사망한 통계가 있고, 차량 온도
에 영향을 주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노유자가 차량 
내에 장시간 고립될 경우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량 내부 고립사고는 노유자
의 경우 차량 문을 자력으로 개방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
부분으로 사망과 같은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노유자의 차량 내부 고립을 방지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차량 내부 고립사고 
방지 방안과 알고리즘을 차량에 적용하면 고립사고에 따른 인명
사고 예방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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